
 

 

 

 

 

 

 

 

 

 

 

 

 

 

 

 

 

 

 

 

 

 

 

 

 

 

 

 

 

 

 

 

 

 

 

 

 

 

 

 

 

 

 

 

 

 

 

 

 

 

 

 

 

 

 

 

 

 

 

 

 

 

 

 

 

 

 

 

 

 

 

 

 

 

 

 
 
 
 

 

 

 

 

 

 

 

 

 

 

 

 

 

 

러시아의 편벽한 산골에서도 련공 
 

러시아 시베리아의 베리아티아 자치공화국 

의 한 편벽한 산골에  1700 명 방목인들이 살고 

있다.   

      아래 사진은 단체 련공하고 있는 이곳 파룬 

궁 수련생들의 모습이다.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질책 
 

미국 뉴저시주 참의원 주정부위원회에서 

2007 년 6 월 14 일 파룬궁학원들을 불법 강금 

하여 생체장기적출한 중공은 인권을 엄중히 위 

반했다고 질책하면서 10 명 주 참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윈쪽 사진은 중 

공의 생체장기 

적출을 질책 하 

고 있는 뉴저시 

주 참의원 의원 

들의 회의모습 

이다. 

제 39 호                                          2007 년 6 월 29 일           

공산당의 <무신론>은 민족 문화를 훼멸시키는 독약  (련재—3)

3. 중공은 어떻게 전통문화를 전반 부정하였는가 

(2）사이비 과학으로 중국 문화를 파괴 

진정한 과학은 부단히 미지세계와 령역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총결한다. 과학은 

일찍이 물질에 대한 정신의 작용을 탐색하였고 

임사체험, 생명의 륜회, 지구 이외의 지혜로운 생 

명을 찾고 있으며 다차원 공간을 연구하는 방면 

에서 이미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과학 혹은 진정한 과학이 막 탄생하고 있다. 과학 

의 거장 뉴톤과 아인슈타인은 모두 종교신자들 

이였으며 지금의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이다. 과학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오직 세 

계를 인식하는 한가지 도구에 불과하며 절대적인 

진리나 혹은 유일한 진리가 아니었으며 또 신앙 

하는 바도 아니었다. 심지어 개인적인 흥취나 

혹은 생계를 위한 하나의 사업에 불과했다.  

서양에서는 과학이 사람들의 신앙을 비방하 

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의 손에서 과학은 5 천년 전통문화를 부정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모든 직업 중에서 오직‘과학’ 

만이 가장 높은 직업”이라고 여기며 “중공식의 

과학”을 만들었다. 이른바 중공식의 과학이란 바 

로 완전히 어떤 과학 원칙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으로, 즉 과학도 정치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 

며 일체 근거는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 하에서 과학자도 마찬가지로 

흑백을 전도하고 시비를 구별하지 않는다. 

중공이 ‘인공위성을 띄울 것’이 필요하자 과 

학자들은 한무당 일억근의 산출량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광합작용’이라는 과 

학 용어를 이용하여 민중을 기만하였다. 중공이‘ 

유전자 학설’을 ‘유심주의’라고 하자 유전자파 

의 인물들을 ‘반혁명’, ‘특무’로 타도했지만 다음 

날 중공의 필요에 의해 다시 저명한 학자라고 높 

이 치켜세웠다. 과학의 지혜를 잃어버린 이른바 

‘저명한 학자’들은 중공을 도와 파룬궁을 탄압하 

였고 조금의 인간성도 없이 다른 사람을 ‘반과 

학’이라고 모함하였다. 또한 과학적으로 일찍이 

정체되어 전진하지 못하는 ‘어용과학자’들을 

양성하였다. 예를 들면 일찍이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여 철저히 실패한 삼문협공정을 하였고 

후에 계속 민족에게 해를 입힌 삼협공정의 

장광도, 과학 건달 하작휴 등 이러한 정치 인물 

들은 중공의 못된 자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여 

중국 공산당 수중의 사람을 때리는 도구로 되었 

다. 저명한 수리학자 황만리는 중공이 자연 법칙 

을 위반하는 강을 막아 제방을 쌓는 것을 반대하 

였기때문에 평생동안 공격과 배척을 당했다. 장 

기적인 전제 통치하에서 사람들은 ‘중국식 과 

학’에 물들어 중공의 오류로 꽉 차 있어 사상이 

협애하고 고집스럽다. ‘과학’을 숭배하는 문인들 

은 과학을 창도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전통문 

화를 비판하고 중국 사회가 우매하고 낙후한 것 

은악한 통치의 결과가 아니라고 선양하였다.  



장백산천지              제 39 호                                               제 2 면 

 

 

 

 

 

 

 

 

 

 

 

 

 

 

 

 

 

 

 

 

 

 

 

 

 

 

 

 

 

 

 

 

 

 

 

 

 

 

 

 

 

 

 

 

 

 

 

 

 

 

 

 

 

 

 

 

 

 

 

 

 

 

 

 

 

 

 

 

 

 

 

 

 

 

 

 

 

 

룡정시 610 사무실、공안국악인방 
 

허돈의 룡정시 610 사무실 서기 3221356 

허정호 룡정시 610 사무실 부서기 3253446 

조홍뢰  룡정시공안국        부국장 3226714 

강영로 룡정시공안국     정보과장 3225834 

神이 전한  한자(汉字)의 수수께끼 

법륜대법(法輪佛法)은 우리에게 진선인(眞善 

忍)은 최고의 우주특성이며 가장 근본적인 불법 

(佛法)으로 우주의 만사만물이 산생된 근본이며 

어떠한 일의 좋고 나쁨, 선과 악을 가늠하는 유일 

한 표준이라고 알려주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천기(天機)’ 중에서도 최고의 ‘천기’이며 모든 

비밀(秘密)중의 최후의 비밀이라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眞善忍은 가장 위대한 법보(法寶)이다. 

그렇다면 眞善忍이란 한자에 내포된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진(眞  )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眞이란 선인 

(仙人)이 변형(變形)하여 하늘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했다. 사실 고대문자에서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부드러운 곡선은 단을 만드는 화로[丹爐]를 

표시하며 위에 있는 ‘匕’는 변화의 의미이다. 또 

한 가운데 있는 하나의 횡선은 잘 연마된 丹을 

의미 한다. 道人은 이 丹을 복용함으로써 자신의 

본체(本體)를 도체(道體)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하늘로 날아오르기도 하는데 곧 바로 

진인(眞人)으로 될 수 있다.  

2. 선(善   )  
선(善)은 양(羊)+언(言)이합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善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곧 수

련자가 수련 중에서 산생해낸 일종의 자비심 

(慈悲心)으로 중생이 모두 고생스런 것을 보고 

병자(病者), 가난한 자와 약자(弱者)를 동정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남을 돕기를 즐기면서 

시시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 

며 남을 먼저 생각하고 후에 자신을 생각(先他後 

我)함과 사심이 없고 자신을 잊(無私無我)으며 

명리득실을 따지지 않으며 손해 보는 것을 두려 

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여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철저히 고해(苦海)에서 벗어나 행복의 

피안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3. 인(忍 )  
 
    《說文解字》에서는 忍을 能(곰을 의미하는 

熊의 원 글자)이라고 해석했다. 왜냐하면 곰은 

원래 신체가 건장하고 성격이 강인하기 때문 

이다. 사람들은 종종 忍을 나약하고 무능한 표 

현으로 여긴다.《說文解字》에서의 설명은 아주 

분명하게 잘 참을 수 있는 사람을 곰처럼 능력 

있는 호걸로 간주했다. 그렇다면 진정 어디에서 

참는가? 忍은 마음(心)에 있으니 바로 마음속에 

서 참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참을 수 있음은 흉금과 도량이 넓 

고 수양이 있으며 식견이 있다는 표현이며 의지 

가 견강한 표현으로 참아낼 수 있고 능력이 있다 

는 표현이지 나약하고 무능한 표현이 아니다.  

   ■ 안도현영경소학교 교원이며 파룬궁학원 인 

장홍봉은 며칠전 법륜공진상자료를 배포하 다 

안도현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안도현 간수 소에 

갇혀 모진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5 월 29 일, 주씨 아주머니가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 연길시북산가파출소 악경들 

에게 랍치되였다.  

   ■ 연변파룬궁학원 김태준은 5 년반의 판결 을 

받고 공주령 감옥에 갇혀 있고 량수진은 4 년반 

판결을 받고 장춘녀자감옥에 갇혀 있 으며 

오기문과 리홍원은 각기 로동교양 2 년 판결을 

받았으며 장영희와 최복순은 지금 장춘녀자 

로교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 박해에 가담한 

악인들이 현재 대량으로 죽어가고 있다. 박해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즉각 박해를 중단 하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기 바란다. 

연변박해소식 
박해 

폭로 왕봉지가 악보를 받아 변사 
 
      길림성연변주 안도현 림업국 림장에 살고 

있는 왕봉지(녀,47 세)는 가도판사처에서 일 

하고 있다. 그는 사업의 편리를  

리용하여 경상적으로 대법 

제자들을 암암리에 감시하고 

검거했다. 순라련방대원들에게  

매달 30 원씩 장려해주었으며  

파출소 악경들과 같이 늘 대법제자의 집을 수색 

하군 했다. 2004 년 7 월중순에 그는 도적들 

에게 살해 되였다. 2 달후 그의 남편 류진평이 

급성병에 걸려 급사했다.  


